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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도 매서운 추위와 많은 눈

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2020년의 겨

울이 지나고 지금은 대지가 움트며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봄을 맞이하

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기온으로 전국 각지의 

명소에는 봄의 활력을 느끼려는 사

람들로 붐비고 있을 뿐 아니라 맛있

는 음식과 볼거리,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로 다중이용시설의 이

용객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

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방지 대책으

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

치로 그동안 한산했던 만큼 봄철 손

님 맞이에 분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업장의 본격적인 운영 전 소

방시설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는 비상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자 합니다.

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

어날 때에 긴급히 대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입니다.

말 그대로 사고발생 시 사람이 안

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에

서 비상구 관리가 소홀하거나 피난

통로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건물 구

조를 잘 알지 못하는 이용객은 비상

구를 사용하지 못해 대형 인명피해

가 발생하는 참사를 불러올 수 있습

니다.

이에 영암소방서는 비상구의 중요

성을 알리고 비상구가 비상구로써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

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

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

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

를 주는 경우 △그 밖의 피난․방화 

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가 해당됩니다.

해당 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해주

시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

해 위반업체를 계도하고 신고자에

게는 5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생명의 문 비상구!

비상구의 철저한 유지관리는 업

소를 찾는 이용객에 대한 ‘안전’이라

는 더나은 서비스라는 점을 시설 관

계인 모두가 인식하고 실천해주기를 

바라며, 이용객 여러분도 대규모 사

업장 방문 시 잠시나마 비상구 위치

를 눈여겨보는 안전 생활 팁(TIP)을 

실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부터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

다’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는 말이 전해 온다. 지금도 그렇지

만 옛날에도 세월이 흘러가고 계절

이 바뀌어서 봄은 왔지만 봄을 느

낄 수 없는 일들이 많았나 보다.

옛날에는 우선 가난으로 항시 먹

을 식량이 부족한 처지에 봄이 되

면 가을에 수확했던 곡식이 떨어져

서 식량난이 극심한 경우가 많았

다. 그래서 봄철에 어려운 식량 부

족을 많이 겪기에 춘궁기(春窮期)

라는 말을 지금 60대 이상 사람들

은 어린 시절 많이 들으며 자라났

다. 

농업의 비중이 크던 1960년대 

까지만해도 봄철에 먹을 보리쌀도 

부족해서 쑥국이나 나물국, 밀가루 

수제비로 식사를 대용하는 일도 많

았다. 늦은 봄, 6월쯤 되면 아직 익

지도 않은 풋보리를 베어다가 죽이

나 밥을 해먹기도 했다.

쌀밥은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나 

먹을 수 있고, 조상님 제사(祭祀) 

때에 간신히 제사상(床)에 올렸다. 

그래서 제사 덕에 이밥(쌀밥) 먹는

다는 속담도 생겨났다. 어떤 일을 

빙자하여 이득을 얻는다는 뜻으로 

전이(轉移)되었다.

봄철의 가난과 식량난에 전염병

이나 전쟁 같은 재난까지 겹치면 

힘 없고 가난한 백성들은 하늘을 

보며 탄식하고 자기 운명을 탓하며 

견디어내야 했다. ‘우리도 한 번 잘 

살아 보세’를 외치며 근면 자조 협

동의 국가사회적 기풍을 진작시켰

던 1960년대 새마을운동은 경제사

회적으로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6·25 동족상잔(相殘)의 전쟁과 

분단, 가난과 독재의 마이너스 이

미지 밖에 없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 선진국으로 진입한 

기적은 그 출발은 새마을운동이라

고 생각한다.

입장과 생각에 따라서 다른 이견

과 주장이 있을 수 있다. 5·16군사 

쿠데타와 3선개헌, 1972년 유신독

재 등 정치적인 행태는 반민주적이

고 반역사적인 폭거요 비극이다.

이제 가난은 호랑이 담배 먹던 

옛날 말이 되었고, 풍요 속의 빈곤

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타났다. 전

체적으로 잘 사는 세상이 되었는데

(풍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나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나 못 산

다(빈곤)는 뜻이다.

빈부(貧富) 격차의 심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무너진 계층 상

승의 사다리 등으로 표현되고 있

다. 절대적인 가난은 벗어났지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세상

이 되어야 한다. 

힘든 일상을 버티면서 견디어가

고 있는 일반 서민들은 1년 전부터 

전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봄을 제대로 느끼

지 못 하고 있다. 외출 시에는 이유 

뷸문하고 무조건 써야 하는 마스크

를 나는 복면(覆面)이라고 부른다. 

얼굴의 전부나 일부를 헝겊 등으로 

싸서 가려주는 것이 복면이다.  

농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나는 소(牛, 丑)와 친하다. 외양간

에 소를 키우며 농사철에는 소를 

부려서 논이나 밭을 쟁기질로 갈아 

엎어서 벼와 보리, 콩 등 농작물을 

가꾸시던 아버지를 보면서 돕기도 

하면서 자랐다. 어린 시절, 꼴망태

에 소깔(소풀)을 베어 가지고 와서 

소죽을 끓이기 위하여 아궁이에 짚

불이나 장작불을 피우기도 했다. 

나는 머스크를 쓰고 다닐 때 마

다, 소의 입에 씌우고 다니던 부리

망(網), 머구리가 생각나서 소에게 

미안한 생각을 한다.

짚으로 꼬아 줄처럼 만든 작은 

새끼로 그물 같이 성기게 엮어서 

만들어 소를 부릴 때에 소가 곡식

이나 풀을 뜯어 먹지 못하게 하려

고 소의 입에 씌우는 물건이 머구

리, 부리망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

는 코로나 때문에 날마다 식사할 

때만 벗고 늘 복면, 머구리, 부리망

을 쓰고 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보

면서 말 못하는 소의 덕(德)과 희생

을 생각하며 소에게 감사한다.

사람들이 에너지를 낭비하여 지

구가 점점 더워지는 온난화로 기후

는 우순풍조(雨順風調)하지 않다. 

지구촌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

다.

봄에 폭설이 쏟아져서 많은 사

람들이 죽기도 하고, 폭우와 태풍, 

폭염과 혹한, 홍수와 지진, 해일(海

溢)은 갈수록 심해져서 자연을 파

괴한 대가를 단단히 치르고 있다. 

중국 내륙 사막지역에서 황사(黃

砂)와 초미세먼지까지 날라와서 하

늘과 도시가 희뿌연 날에는 마스크

가 생명의 유일한 방어 장비 같은 

절박감마저 든다.

2021년 3월 초봄, 꽃 피고 새 우

는 따뜻한 봄날이어야 한다. 그런

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도 황사까

지 희뿌연 봄날, 꽃 구경은 커녕 건

강한 것만도 큰 축복이다. 성 추행

으로 물러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4·7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상호 비

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의 투기 의혹사건이 터져서 전 공

기업과 공직자 가족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래저래 국민들의 

마음의 하늘은 희뿌옇다. 봄이 왔

어도 봄 같지가 않은 것은 나만의 

지나친 감상인지 모르겠다.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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